
口 특질/외솔 획현배 선생의 확문과 인간 

‘한글갈’의 훈민정음 

교수) 

1. ‘한글갈’을 저술한 시기와 ‘한글갈’의 성격 

1. 시7‘ 

세종 대웠 쐐좋 25년년) 12월에 ‘훈민정옴’(흩싸)윷 강째하.Jl， 야어서 집 

현전 학사률에게 이에 판한 해껄핵을 쓰도록 명하시었다. 집혐전 학사들은 이 명올 받 

들어 3년 풍안에 걸치어서 한문으로 된 해껄책을 지었다. 이 책을 세총 28년(1446년) 

9월 상순에 련찬이 완료되었는데， 책 이름온 새 글자의 이륨과 똑 같을 ‘훈민청옴’이었 

다.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다음부터 글자를 가리킬 때에는 ‘한글’이라고 함)의 음가 

(育價)， 제자 원리 (制字原理)， 운용법 (運用法)， 실지로 기록한 예 (用字例) 퉁융 자세 

히 다루Jl 썼어샤， 이 쐐짧 장 읽어 보면， 새로 만든 한잖파 셰기 쫓셔l 쪽에의 옴운 

체계를 

학자들 

가운데 이 책짧 창고잖 했 횟이 말한 사랍용 거의 없고， 여 채에 대하썩 언긍헨 문헌온 

숙종 때획 휩석쩡(쌓錫鼎1 1646-1715) 이 지온 ‘경세청옹(經않훌’파 츄총 때 간행 

된 ‘신간배X뼈부훈않〈新辦隊禮部題略)’ 정도였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의 개화기 때，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우리 민족의 관심이 높 

아져서 국어와 국문을 애용(愛用)하자는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국어와 국문 연구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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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아 일어냥을 쩨， 우려 나라 勳}플흩 ‘훈민정찰’율 장고로 활 수 없는 것쪽 가장 암 

타껴흉 일로 여겼했따. 

2, ‘한밀꿨’의 

:l랴다가 1940년애 경상확도 안황군찍 에떤 된 집애서 용 국엔서 찾고 였던 

민청옴’이 발견되염다. 이 책은 나중에 안동군(뽕東那) 와룡변(톰l願햄) 주하통(周下 

洞， 뼈村) 야한걸(추漢杰) 집안얘 대대휴 전해 내려온 북물이었음이 밟혀졌다. 따와서 

1910년대부려 우따할과 환클에 .~ 판심흉 가지.:il 온갖 챙 열을 카울혀써 연구에 몰투해 

온 외솔 최현배(다음부터 ‘외솔’이라 일컬옴)로서는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뺨을 씩좋은 ‘한글갈’(1940년에 1942년에 해냄，페이지， 정윷샤)의 

리말에서 다옴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책은 ‘訓民正音’에 관한 일체(-切)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 

의 01쪼척 -ã':쐐를 끌고 작고 양라하예， 이블 체꺼|썩으로 농구하역， 그 

것을 틀어내떠， 그 어두운 켓을 밝혀며，::1 어지려훈 것용 간추리어， 써 정 

연한 쩨계의 한글갈(正音뿔)올 셰워， 우보는 심 경준(申景溶)， 유회(柳 

홉)획 유업(遺業)쫓 잇고， 샤래혼 추 시청(周健짧) 스총깎 가얹챔의 

(遺훈)률 이루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한글칼’온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취지에 맞도록 져술되어 ‘훈민정음에 관 

한 잎써l의 찍사척 양저l ’， 씀 국어핸사칙씬 내용싸 ‘한떻αfl 환한 일체잉 이홉작 문채’， 

곧 문자론과 용운론 그리고 국어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었다. 목차만 보더라도 

첫째 매 역사현 

첫째 가릅 훈민정올의 창쩌i 

둘체 가룡 환글 겠71의 헨친(한클 사용셋 발천)=한헬 빨전사 

셋째 가륨 한글 갈기의 피어남(정옴 연구의 발달)=정옴 연구사 

물째 

첫쩨 가륨 훈민정옴의 통해(通解) 

둘쩨 가률 없어진 설자획 상고 

셋쩨 가륨 장바쓰키의 셔뽑(뾰爾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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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름 한글의 기원(밑뿌리) 

다섯째 가름 한글의 세계 문자상의 지위 

여섯째 가릅 견주는 한글갈(比較正音學) 

파 같이 크게 ‘역사펀’과 ‘이론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국어학사와 국어사， 운자론과 음 

운론 분야에 적딪치어 했다. 

II. 역사편의 내용 

우리 쭉어학사의 개념에 관해서 겹해가있 

다. 첫째는 국어학사를 순전히 국어에 대하여 연구한 학셜사로 기술하여야 한다는 견해 

다. 두 번째는 ‘한글갈’의 서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훈민정옴에 관한 일체의 역 

사적 문제와 훗띨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 망라하여’ 기술한다는 견해 

다. 그리하여 ‘한끊결’의 첫째 uß 역사편에서는 우선 ‘흩민정용얘 싼한 잃씩 역사적 
운제’를 총망학하얘 기숭하X 있다. 

첫째 까륨 ‘훈띤정쩡획 청저l ’에서는 ‘훈민정음’ 원문(혼띤정유 해쩨환)싹 ‘훈민정음 

언해본’(한문으로 된 훈민정음 해혜본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의편<例義篇>만을 

번역하여 수록한 책)을 그대로 전부 옮겨 싣고， ‘훈민정옵 원본의 상고’라 하여 ‘훈민 

정옴 해례본’에 대하여 서지척으로 고찰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한글갈’을 저술할 때까지 알려진 해례본과 여러 언혜본에 대하여 언 

급하고， 한문으로 쓰여진 ‘훈민정옴’이 원본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훈민정음 창체의 경과를 고챔였다.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이유에 대하여 

실려 있는 세종의 서문훌 인용하고， 서째서 훈민 

@ 우리말이 있으니 이 글자가 

@ ‘감씩 쌓자씬 한싼 우리말과 서로 롱하지 않쓴 

@ 을;;(~을 째:i<1 지 농ð~는 일반 서민에게 글자를 안을어 수어서 그 뜸윷 마옴대 

로 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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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 글자는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민중 문화의 보급 

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글은 세종 25년 12월에 창제되어 세종 28년 9월에 반포되었다고 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선어학회에서 10월 9일(훈민정음 해혜본의 서문에셔 정인지 

가 9월 상한이따J! 한 켓홉 약력으로 환산한 것)을 ‘한금냥’뭇 챙했용홉 탱}했다. 

이어서 

음· 

러왔음올 

2. 효달문헌고찰 

정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떳쩔C셔서 서1종 녔 2월 20일 

한글창제 반대 상소문도 

협젠’이라 하여， 한글이 

언자(諸字) . 반절 (反切) . 

‘훈댔정음·정 

불 

둘째 가름 ‘한글 쓰기의 번짐(한글 사용의 발전)=한글 발전사’ 부분온 ‘한글갈’의 

특정의 힌 

‘한글갈’ 서，한글 

이 창제훤 이후 셰에 이르는 동안， 한글이 보값됨 경우}씩} 한짧토 쓰여진 모 

든 서적에 관하여 서지척으로 고찰하였다. 한글로 쓰여진 글 가운데， 소셀류 퉁 국문학 

작품에 관한 서척에 대해서는 전부 기술하지 않고 일부만 고찰하였으나 한문이나 외국 

어를 번역한 서척， 즉 언해(꿇解)류에 속하는 서적 가운데 당시까지 알려진 것에 대해 

서는， 빠짐없이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러한 서지적인 기술온 국어학사적인 고찰이라기보다 국어사 및 국어학사 자료에 

대한 해설이었다. 

만일에 쭉어사와 국어화사 혐~률 위한 기본 자료에 대한 쩡확한 따악이 안 원 상태 

에서， 국회사나 국어학사흉 췄한다면 이것용 사상누각(양上樓關〉융 쌓fξ 잃과 마찬 

가지 일이다‘ 그런떼 ‘한월왔!에서는 ‘훈민정옴 해례본’융 비룻하여 한윷 싼계 모든 문 

헌에 대하여 서지척씬 변에서 자세히 고찰하고 각 자료씩 냉용융 딴 소개하였다. 

이와 아올려 휘 한 뺑용 사진으로 찍어서 게재하였으므풍 ‘한딸장’씩 횡자가 이 

러한 자료흘 이용하여 쭉써사 빛 국어학사률 연구할 때에 좋용 챔했야 퇴고 었다. 

다시 둘째 가름 ‘한글 쓰기의 번짐 = 한글 발전사’의 내용율 보면， 첫째 조각 ‘한글의 
독립척 쓰기(獨立的 使用) = 정옴류(正音類)’에서는 한품 책이나 외국 문헌을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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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자료가 아니라， 한글만 가지고 저술된 자료를 먼저 고찰한 부분이다. 이들 자료 

는 순 한글만으로 져술된 것과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쓴 글로 저슐된 것이 있는데， 여 

기에 속하는 자료는 조선 시대의 문학 작풍과 19세기 후반의 개화기(關뼈)의 저술 

(西遊見聞 풍)， 그리고 신문 잡지 퉁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아홉째 목 ‘한글의 융성 

기(隆盛期)’ 항목에서는 1930년대의 조선어학회의 업척까지도 기술하고 있다. 

둘째 조각 ‘한문의 역해(譯解，홉解) = 역문류(譯文類)’ 부운에서는 언해와 관련이 

있는 토(此) .구결(口앓) .석의(釋義) 둥에 관하여 설명을 한 다음， 한문으로 쓰여진 

유교 및 불교 관계 서척들 가운데 한글로 번역된 자료에 대하여 시대별로 빠짐없이 소 

개하려고 상당한 힘을 기울이었다. 

셋째 조각 ‘한자의 역해 = 역자류(譯字類)’ 항목에서는 언해한 운서(題홉)， 언해한 
욕편(玉篇)， 언해한 유별자서(類別字書)라 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의 운서， 욱편， 자서 

를 열거하였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들용 언해한 자료들이 아니라 중국 운서에 수록된 

한자틀의 옴을 한글로 주읍(注音)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편찬된 운서와옥 

흰은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어 온 한자들을 그 음(漢字音)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 운서 

(또는 옥연)와 같은 형식으로 엮은 것들이다. 또， 셋째 조각 ‘한자의 역해’의 넷째 목 

에서 ‘이두(更훌)， 이문(更文)에 관한 한글’을 다루었는데 이들 자료도 한자의 역해 

(譯解)가 아니라 한자의 옴과 뭇(훨11 ， 釋)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한 자료들이다. 

넷째 조각 ‘다른 말의 역해 =譯解類’ 항목에서는， 먼저 일본어·중국어·만주어·몽고 

어 항에서 이들 언어롤 위한 학습서， 대역(對譯) 사전을 소개하고， 범어(홉語)에 관한 

한글에서는 범어로 쓰여진 불경들의 문장에 한글로 음을 단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여섯째 목 ‘서양말에 관한 한글’에서는 19세기 이후 서양의 여러 나라틀과 

의 교섭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서양의 여러 언어와의 대역 사전， 한글로 번 

역된 성서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관계 여러 서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가륨은 ‘한글 갈기의 피어남(표音맑究의 發達) = 정음 연구사’이다. 이 항목 앞 

까지의 기술이，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에 펼요한 문헌 차료들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라면 여기의 셋째 가름이 국어학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첫째 조각에서는 ‘훈민정음해혜’를 정인지(鄭騎밟) 무리의 한글 학셀로 보고 제자해 

(制字解)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요약한 것을 번역해서 소개하였다. 

계속해서 초성해(初훨解) .중성해(中훌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 .용자혜 

(用字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요약한 것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해례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을 디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D 한글의 기원이 상행 (象形)에 있고 
중정보합용합수있갔며 

φ 여젊 종성만오로 통용이 가능하고 

A펴 큰종챙온 우리탱에만 쓰씬다. 

& 동 을 。 파 용용휠 수 있고， 
반섣갱옹(半콤趣音〉호 가농하며， 

(j) 1. j 음.x. 쓸 수 있다. 

그리고 다융과 켈혼 의문찔 제기하였다. 

(ï) 혈의 용은 ‘범’이어야 한다고 한 점 

언핵겉들에서씀 8종잉암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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얹) 정 91지의 서문에는 ‘象形而字做古훌’이라고 했쓴데 제자해에서쓴 ‘象形’이라 

고만한점 

@ 초생차를 발유 기관의 상형R톨 풀이함과 같이， 중성차5=， 발음 기관 상뺑 내 
지 짧융 작올 상형오휴 풀이훨 수 없흩'l'}? 이싹한 생각섣 이 찍익 뒷jF블에 

서 다시 한 번 되풀이하여 강것:하고 했다. 

위의 의문점 가운데， 제3항은 한글 창제의 제차원리가 ‘상형에 있다’고 제자해에서 

분명획 엔급하 있으료， ‘뽕做최훌’옹 제자 훤짜가 아니며 서효 절부시겨서 생싹해 

볼필요가없다. 

제4쌓악 의뚱5 제차허}에서 쏠생자획 상형 태상에 ‘ • 象乎天’， ‘- 象핀’， ‘ l 
A’이라고 하여 • - 1 세 기본 모옴 글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원명하게 밝히X 있다‘ 

둘째 초각 ‘훈봉자회 범례에 나타난 최세진의 학셜’에서는， 범례에 실려 있는 ‘흉文字 

왔 洛所영 反찢! 二十t字’가 이척인 설명용 부쭉하다 하고서R ‘그 설째적 

있어서 중대한 획시기적(홈j時期的) 전환을 지온 것’이라고 하여 범혜의 일부 내용올 

슐겨 적고 상세핵 고활하썼다. 

즉， 훈몽자회 범례가 ‘한글의 역사상 가진 의의’라 하여 몇 가지를 지척하였다. 

@ 한글 자모의 배열 순서가 훈민청음과 많이 달라져서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것파가깡게 짜었다‘ 

@õ자가 없어져셔 한글이 27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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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자와 종성지를 합용하쩌 글짜흉 만든 열표(반젤 쓰이기 

했다. 

@ 왈종생법(八終聲法)과 E자의 생략(소실)옹 훈몽자회 이전부터 통용되고 

했었던 샤섣홀 최세진이 기록한 컷이다. 

냥낱의 한짤 잘자의 이찰당 지었다.Jl 했다허냐 이것용 

서 최셰진음 이륨을 지을 것이 아녀라 통용외i 있는 것올 가욕했을 뿐아다. 

셋째 5:따 ‘훈음총;a(뤘11音宗編)예 냐타난 0]사질(훗변혔)의 한괄 하생’에서 회쫓셋 

“이사췄어 싹떠한 사황영옳 알 수 없r↓”라J 하였는때， 어새질온 e용짱 년부터 

52년(1705-1776)까지 생존한 확자다. 그의 문집인 ‘홉재고(覆짧橋)’는 ‘한산셰고 

(韓山世橋)’ 권 8부터 권 18까지에 수록되어 있고， ‘훈옴종편’은 한산세고 권 18의 권 

두에 수폭쐐 있으역， 분량도 장헤 닫갖는 많은 양이q. 외솔윤 쟁음종편’ 

용에 환하여 한글의 챙 (字形)01 천훤지방(치圖地方〉올 상형하여 창져었다고 

한 학셜 풍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넷째 조각 ‘정음통석CiE音通釋)의 볍례에 나타난 박생원 <*1性願)의 하글 학셜’에서 

는 ‘화똥정쯤통석운고〈쫓東正音通觸짧흉)’씩 업례 내용올 소개하없싸 1내용의 갱 

어떠하슬 아사질의 ‘훌읍총편’이 29 1}oj] 달c5~늠 많은 양에 걸쳐서 어띤 짝설을 주장한 

것인데 비하여， 정읍통석의 범례는 어떤 학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단지 g 자 대신에 

o차를 쓰 우는 수우셔 간옴(짧홉~는 부우의 

핫는 하의 중음 뚱파 잦이 몇 

여섯 향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다섯째 조각 ‘훈민정읍도해(訓民正音圖解)에 나타난 신경준(申景橋)의 한글 학셜’ 

에서는 셨정준을 ‘~}::=r월(정옴학)씩 흉흉자 rþ興者)다’싸 하고， ‘잖해(續解)’의 

부분흩 아루는 ‘훈민정읍도해’ 부짤윷 초생혜‘충성해‘쫓싱해로 나누악서 상세히 i용 

하였다. 그러나 이 ‘운해’는 신경준이 생각하고 있던 한자음(사성통해음)올 정확하게 

기록해 보쨌다는 목훌 야래 저술했떤 켓으로셔 그의 져종씬 ‘운해훈민청흥’에서는 햇버 

리에다가 ‘갱세성음수도’옳 싣고，많획 ‘훈번정옴도빼’부분에서 한잘어! 헨하여 

전개한 다옴， 끝부분에서 한자음을 표시하는 도표를 보인 것이었다. 

여섯째 조각 ‘삼운성휘(三題聲윷)의 범례에 나타난 흥계회(洪햄禮)의 한글 학셜’에 

셔는 벙쩨에 실려 없는 ‘언자초중짱생지도(짧캡初中終활찌’를 옳쳐 씹고， 한글 

수가 끼 1:: ~ λ o 짜 E =t 표 장 동 14초성과 ): ì 

.ll. T τ - 1 • 퉁 11충성으로 줄었옴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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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조각 ‘정세정운도셜서(廳世正龍뼈說序)에 나타난 흥양호(洪良浩)의 한글 학 

셜’에서는 ‘정셰정운’(崔錫빼 저， 숙종4， 1678) 서문의 부륙으로 되어 있는 ‘훈민정옴 

초성 상형도(訓民正音初聲훌形圓)’에서 ‘ 1 君初聲 牙音 象牙形，l..那初훌훌 줌홉 훌폼 

形’ 둥과 같이 사설과 어긋나게 셜명한 내용율 그대로 소개하였다. 

여댐째 조각 ‘자모변(字母辦)에 나타난 황윤석(賣뻐짧)의 한글 학셜’에셔는 황용석 

의 업적으로 ‘화음방읍자의해 (華훌方좁字義解)’·‘운학본원(題훌本홉)’·‘자모변(字뭘 

辦)’의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주로 한글의 자모수에 대하여 간단히 얼명한 ‘자모변’ 

의 내용율 인용하고 비판하였다. 

아홉째 조각 ‘주앵편(훌永編)에 나타난 정동유(鄭東澈)의 한글 학설’에셔는 정동유 

가 ‘주영편’ 하권의 첫머리부터 제 12장까지에 걸쳐서 한글의 우수성， 사성롱고에 두 총 

류가 있었다고 한 점 둥 9개 항으로 나누어서 한글에 대하여 논한 바률 소개하였다. 

열째 초각 ‘언문지(홉文옳、)에 나타난 유회(柳홈)의 한글 학껄’에서는 “훈민쟁옴이 

반포된 뒤에 그 오묘한 진리의 발에 채굴의 팽이률 가장 먼저 내린 이는 정용이 생겨난 

지 3백여년 영조 때의 신경준임은 앞에 이미 말한 바이어니와， 신공(申公)의 훈민정옴 

도해가 생겨난 지 74년만에 새로운 팽이로 진리의 팡을 캐어 쟁연한 체계률 이룬 것온 

용인(龍仁) 출생 유희 (1773-1837) 의 언문지이다 .. 라고 하고 이어서 “훈민정음의 진 

리가 차차 천명되어 온 역사에 있어 이 두 책윤 정히 불멸의 쌍벽이라 할 만하다 .. 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언문지’의 내용율 초성례·충성혜·총생혜·전자례의 순으로 비교척 자셰 

히 소개하면서 찬동할 수 없는 이론에 판해서는 버판도 하였으며， 끝에 가서 ‘언문지’ 

의 학얼 가운데 목기할 만한 첨융 들었다. 

<D 된소리의 척기에 있어서 병서론(뾰훌뚫)올 주장한 것 
@o파 。와의 다륨올밝힌 것 

@ 숭받칩의 가능성을 말한 것 

@ r ... 의 소리값이 r l- - .. 의 사잇소리임율 밝힌 것 

@ 한글의 기원율 몽고 문자에 둔 것 

@ 소리글인 한글이 뭇글인 한자보다 나은 첨율 밝힌 것 

열한째 조각 ‘유희 이후 주시정(周時經)에 이르는 풍안의 한글갈의 대강(大聊)’에셔 

는 다융과 칼온 여러 학자들의 학셀을 소개하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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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법(石總〉휘 언음첩고(짧팝據뽕) 

@ 01규경(추圭훌)의 오주옆운상천삼고(표해mÏX흉훌散橋) 

@ 정윤용(鄭允容)의 자류주석(字類註釋) 

장위 (훌쩔) 화 통문자Æ환해 (東文쩡:H}分解〉 

의 

@ 지석영(뼈銀永)의 신청국품(新혐國文) 

@ 국문연구소(園文맑究所) 위훤들의 한글 학셜 

에윤적(魚싫명)의 조갓모강회(朝群훗캉짧網話) 

와걸준(愈홈뺑)， 최광용(짧光玉〉의 한글 

열두째 초각 ‘주시청의 한글 학성’에서는 먼저 “유회외 뒤의 한글온 겨우 명맥(命 

服)이냐 이율 따릅이센니， 한힌/생 주시정이 냐서 비효소 갔션의 말파 딸약 연구가 

융 일십학에 크게 나아각고 높이 。l루에， 한굽 칼기위 픽어남의 엮사강의 최고봉융 κi 

었다라고 하여 주시청의 학문척 위치를 정의하였다. 

그헛 τ냉에 주시갱억 국문연 휘웬~~서의 보셔짜 그의 처셔 ‘국어 문천 

(國훌父奭뽑學，’， ‘국어 {t법〈짧語 1910) ’， ‘짤의 소리’를 

그의 학설융 소개하였다. 

열셋째 조각 ‘주시갱 이후의 한글갈의 대강’에서는 김두봉(金科奉)， 권댁규(樓惠 

奎)， 씬앵채(申明均 장지영 

克홈) 1 핵숭(李짧용 방총혐〈찌鍵鉉)， 아숭냉 

坤)， 흉기문(洪起文)， 박숭빈(朴麗樞) 퉁 20세기에 한굴에 판하여 판섬을 가쳤던 학 

자틀외 쩌셔 및 논환흉 중심으로 하여 간함해 소개하Jl 비판하였효며， 팔으로 ‘춧션여 

학회(爾j뺑講學會)씩 한닿 연구’라 하여 ‘힌필 맞춤법 홍얄안’ 제정， ‘조선어 

사정， ‘한글 가로 을써(홈훌字體)의 연구’， ‘한글의 비교운차학척 연쑤 - 외래어옴 표 

기법， 국어옴 표기법， 조선어옴 로마자 표기법， 조선말 소리와 온누리 소리표(萬國音聲 

옹많~) 와씩 대초안’ 짱 영 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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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론편의 내용 

1. 한글에 대한고훨 

둘째 매 이론편은 세종이 새로 창제한 한글에 대하여 여러 면으로 고찰한 후분이다. 

첫째 가룡 ‘훗민챙용의 통해’라 하여 첫째 조각 ‘훈민정용’ 본문의 해생에셔쓴 한문으 

국어로 기록된 번역문을 

J 뒤의 연구 생파로 

기술한주석이었다. 

’에서는 닿소리 (初훨)와 

한번껄명하였다. 

볼수 

50년 

없을 

셔한글 

셋째 조각 ‘훈민정융에셔의 맞춤법’에서는 15세기 중세 국어의 표기법 원칙이 ‘소리 

대로 적기’에 있옴율 밝혀고 툴째 목 ‘사잇소리의 적는 법’에셔는 “사잇소리의 소리로 

서의 일합(作用)온 그 이웃말의 끝의 소리가 그 아랫말의 첫소리에 소리 바꾸는 얼(變 

音的 影훌)회 띠썽짤 익 쩍하셔， 그 웃말의 끝소리의 암용 칩(했〉쌓 딱 합아 끊옴에 

있다고 ;썽씩짤 냐}려고， 빼 분량에 걸쳐서 초기의 환짚 용현에서썩 표 예를 중 

심으로 하핵 여려 잖쐐 분석하여서 보이었다. 

2. 소실자(消失字)에 대한 고훨 

둘째 가릅 ‘없어진 글자의 상고’에서는 먼저 첫째 조각 ‘한글의 자수 및 차례의 변천’ 

에서 한글이 창제된 이후 변화한 글자수와 차례를 역사척으로 여러 뭄현율 기초로 하여 

셀명하였다. 

쌍’부터 한글이 창제왼 I A , 0 , 

δ，가벼운 옴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따‘ 

‘·자의 ‘ • 자에 관한 고금(古今) 하여 

(一) (한글갈에서는 정인지 소개 

하였다.여 잘못한듯‘-힘縮’율 ‘ 줌縮’ 

과같다고 대한 셜명을 다용과 .!:‘C .L ’ 
} 에 가까우며 또 -에 가깝다. 그리하여 또 T , -1 에 가깝다. 한 말로 줄이면 는 

t , -1, -1.., T , -에 두루 가까운 소리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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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신숙주의 다룸(取提)’에서는 신숙주가 ‘사성통고(四聲通댔)’ 법혜 (1455년 

경)에서 ‘짧 }之字 則廳따 • 之間， 얘μ · 之間’ 둥이라고 한 것을， “ • 가 모든 흩 

소리에 두루 가까운 불분명한 중성적인 복판 흩소리(中間母音)임을 추찰(推察)"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았다. 

‘(三) 신경준의 셜’에서는 “우리가 신여암(申旅魔)의 역학적 생리학적 옴운 해석은 

그대로 무!지뉴 아니하지마논， 그의 논술의 요지는 현대적P굳 이해함 수 었쓴 것이다" 

라고 하여 ‘민정흉’에서 ‘ • 呼時 줌微動률微햄’ 흥파 장이 설t썽했 첫을 근거로 

하여 신뽕(申샀)의 견해찮 “ • 는 최초로 발생한 훌소씩이고， 훌훌칩이떠， 그 턱모의 

크기가 경 와씩 사이에 있고， 소리남이 똑똑하지 훗하따따고 하였다. 

‘(四〉 유씩익 젤’에서는 ‘안문지 (풀文志)’에서 “不明於 , 췄짧~-之間” 

이라고 힌 것올 받용 수 없따.J1. 하였다. 

‘(五) 주시경씩 성’에서쓴 그 지음 ‘조선어 문천 융한(朝輪홉뺏쯤學)’파 ‘조선어 

문법’에서 ‘ • 는 1-의 거듭소리’라고 주장한 것을 소개하면서 동의할 수 없음을 밝 

혔다. 이어서 다옵과 같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길게 또는 짧게 소개하고 비판하였다. 

김석곤(金碩坤) 

이숭녕(李操寧) 

·는~ -l - T 의 

• 의 원옴(原音)온 } 

• 의 소리값은 [:>] 

• 의 소리값은 [aJ 

• 음은 ~ ..L의 간옴 

둘째 목 ‘ • 소리의 변천과 혼용’부터는 셋째 목 ‘맺옴 의 소리값’을 중명핸 자 

료로 하여 역대 여러 문헌에서 • 자가 어떻게 쓰이었는지， 그 변화 과정올 참으로 많은 

양에 걸쳐서 예를 들어 보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셋째 목에서는 “ • 는 복판 훌 

소리인 t -의 사옛값리 ra]이며， 똑똑하지 않은 중생척 홈깃리이다"라고 결론지었 
다. 

넷째 

자체가 

고하였다， 

시기’에서는 “말소리에서의 

챙(英正)시대에 전연(출然) 

셋째 ￡각해셔 “는 효린 소리니 z와 같은 

단히 중영옳 찍하였 넷째 조각에서 “ 0 룰 목청떠쓴소핵 

으나 ‘소리 없는’ 것으로 불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 소리값 

버렸다" 

내리고서간 

홉수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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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조각 ‘ 5자의 소리값 상고’에서는 ‘ δ는 목청터짐소리(聲帶破짧音)’라 하고 

길씨 논중하였요여， 여섯째 졌각 ‘가썩용 입쫓:::::.리(輕흉音)의 상’어1서는 흩쩔송} 옴7} 

를 밝히지는 아니 하였다. 

셋째 가릅 ‘창바셨기의 새1용(~훌짧)’혼 상짱히 많은 첫력을 7↑윷。1어 기출환 부분으 

로서， 홉량도 쩌l이지랭터 683페씨자에 0]ζ는 많솥 앙을 차짜고 었다. ‘펀소리눈 

예사소리를 되게 내는 소리’라고 규정하고， 이를 표기하는 데는 각자병서(各自뾰書)이 

어야 원다는 생각애셔" ζ ， 님 λ ， 장의 뺑서는 활딴 2., L , 。의 

각자병서까지 된소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훈째 조각 ‘JI천씩 해씌’예서는 합흉뺑서(잠用뾰書)걷 쓰인 환삐흉， 된시훗1 된비융 

시웃 풍에 판하핵 얘러 문헌에서 그 았기예윷 찾고， 함용병서로 쓰잉 비읍파 옷， 폐 

융시옷이 각각 제 소리값으로 발옴되던 것을 적은 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국정운식 

한Z않에서 전탐장끊 표71한 짝자병서표 펀소헥로 

넷째 가릅 ‘한글의 기원(밑뿌리)’에셔는 여러 학자을이 주장한 기원셜을 소개하고 하 

나하아 비판한 따용， ‘발흉 71관 상행 71훤껄’용 주장하했다. ‘훈민챙용 해례본’ 제자해 

(制字縣〉에서， ‘홉二十츄， 各象其形i떼制之’라고 하였으므로， 한잘이 어떠한 모습 

(其形)을 상형하여 만들어진 것온 분명하다. 다만 상행한 대상인 ‘기행 (其形)’이 초생 

의 환 글자찰 방융 기환 내지 조융 상얘(행홉狀態)아었고， 중생씩 기본 융자는 천· 

지·얀(天地Á) 삼재(三才)이었다. 二l헥나 외솔은 ‘훈띤정옴 해례본’ 제자해에 나와 있 

는 이러한 셜명용 인정하지 아니하고， 샌청준의 상형젤용 따라서 중생 글자까지도 발읍 

기환펴 벨옴 작용올 상행하여 만들었다X 하혔얘. 한 예얀 들어 

“-는 소리낼 척에 혀가 명명하고 입율 화우로 컴기는 맛이 었으므로， 가로 획으로 

그훨싫삼았다‘ 

“ l 는 소리낼 쩍에 핵가 우에서 아래호 내려가는 앗이 었으므윷 세로 획오보 그 훌 

율삼았다 

이허한 설명야 사실과 핫한따고 할 없짜. 

마섯째 가릅 ‘한글의 세계 문자상의 지위’에서는 절숭(結觸) 문자에서 단융 문자로 

발당한 양반적씬 환자 발황 찍정율 ~영짜고 “냥소리 블單音에 속하는 한글은 

가장 숲옹 발달 계단에 속싼 자장 좋을 괄자”랴고 하였다. 

여섯째 가릅 ‘캠주는 혐룹깔(比較正숍홉)’은 주로 ‘한룹율 온누리 소리표(홉國音聲 

를짧힘료 옮겨 책‘， ‘용누째 소리표휠 핸짤로 옮겨 획’資 중심값 하여 떠려 학자들 

의 시안(試案)율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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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맺는말 

‘한글갈’혼 었게 양 가지 성격씩 내용용 당고 있다. 

한글에 싼하여! 창쩌!의 동와 썽워， 한글의 

글 창제의 제차 원리， 한글의 보급， 한글로 쓰여진 모든 서척에 대한 소개， 한글이 창체 

된 이후 소실된 글자에 대한 고찰， 한글 표기법의 변천과 개선안 퉁율 제시하여， 국어 

사 연구에 관련된 고찰융 많이 하였다. 

‘한글갈’에서한 서!종 대팡이 짱제합 한글에 대하여 정혐청 짝사들이 

한 한문뼈 ‘홉민정음’율 비롯하여，셨 시대부터 녔에 이르는 사이에 

려 나라 학자들이 한슬 ::r.눈 우리말에 대학여 연구하거나 인듭싼 자li틀올 가지고 얼쏠 

의 연구사를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한글갈’은 훈민정옴올 중심으로 하여 국어사 및 국어학사적인 연구 철과 

서출하고， 또 었요셨늑 국어사와 쭉어사 연구를 수f생활 l째 반5시 보아야 

대하여 자셰허 성명해 준 책이라 황 수 었다. 

꿨졌혹 다시 한 밴 생각째 볼 일온 ‘한당장’이 저술된 시때 

쩌떠에서 ’한글갈’이 졌여셨던 시기에 대하여 야미 언급한 

합문적인 배청에 광해서만 언급한 

‘인글칼’이 저슐혜턴 1940년경의 우에 나짝 행면온 참으혹 암옳한 시기였다. 1910 
년의 국치(園耶)이래， 일본어라는 공용어(公用語) 아래에셔 한국어는 하나의 방언(方 

言) 같온 형편에 놓여 왔었다. 각급 학교에서는 명목상으로 한국어 (조선어 ) 교육이 실 

왔는데， 때냐마요 1938년부터환 이 육이 폐지되샤! 각셜 u}교에서의 

철져히 끔쩍갚 짱시에， 한국어에 회한 교육도 배제쩍떤 사기였다. 

우리말과 우따 잘씨 가장 탄압융 쌓씬 앙당한 시기에 

큰 업척이었다. 외솔용 앞날의 회망이 전연 보이지 않던 시기에도，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왕성한 연구톨 꾸준히 계속하여， 마칩내 710페이지에 달흩F는 방대한 양의 대져를 

며낸 것이다. 

생각할 얼은，세기 후반71부터 우려 나라외 국쩌확 연구는 주시경 • 

같은 선구자찰에 씩하여 개척회쩌! 씩 여러 학자 꾸깜히 국어학 

계속하여 왔으나， 주요 관심사는 국어 표기법의 확립， 표준어의 사정， 사전 편찬 풍에 

쏠리고， 이러한 국어 정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법 연구가 국어학의 주류륨 이루 

고 있었다는 정이다. 그러므로 ’한글갈’윤 우리 나라 국어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 

뚜렷하게 분화쐐 이전의 져옳어l 상썩 엽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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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큰 업척이 있었던 덕태으로 1945년의 8-15팡복 이후 우리 져헤가 다 

시 국어학 연구에 눈을 뜨고，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였올 때， 이 ’한글갈’은 신진 국어학도들에게 둥대불과 같은 길잡이 구실율 하였던 

것이다. 


